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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장 4~10절(신약p.378)

암송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신약p.379)

찬    송 찬송가 8(통9)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본 문 이 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참된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들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 보배로운 산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돌로 된 옛 성전이 아닌 영적이고 거룩한 

새 성전을 짓는 산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2.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5절

-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  5절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보충설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자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보충설명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옛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정체성에 어울리는 



나눔

- 말씀을 배우기 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기도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적용

-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이야기

  네로 황제 밑에는 최강의 정예부대 “황제의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백부장은 부대를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은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40명이나 되는 투사들이 

나왔고, 분노한 백부장은 이들의 옷과 신발을 벗긴 후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고, 이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백부장은 지휘관의 옷을 벗고 죽음에 맞서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투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